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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착성향이 계의 질에 미치는 향:

온/오 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를 심으로*

이 서 양 은 주 권 정 혜†

고려 학교 심리학과

인터넷의 등장은 인 계의 형성과 발 에 새로운 장을 제공해주었다. 본 연구는 애착성향이 오 라인

과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에 어떤 향을 미치며, 나아가 오 라인 자기개방과 온라인 자기개방이 어떤

상호작용을 통하여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. 이를 하여 선행 연구를 바탕으

로 애착성향이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을 매개로 하여 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가정

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. 이 모형에서는 애착불안 성향이 자기개방 행동을 진하는 특

성으로 작용하며, 애착회피 성향은 자기개방을 억제하는 성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 으며, 이에 더

해 오 라인에서의 자기 개방 행동과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계의 질에 향을

것으로 가정하 다. 덩이 표집법으로 국에서 모집된 총 1051명(남자 468명, 여자 564명)의 연구

상자에게 자기보고식 애착 척도,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의 자기개방 척도, 계의 질 척도로 구성된

설문지를 실시하 다.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검증하기 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, 제안된 연구

모형의 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애착성향이 자기개방을 매개하여 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

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애착회피의 경우 오 라인과 온라인 자기 개방으로 가는 경로계수가

모두 부 으로 나타났으나 애착불안의 경우에는 두 경로가 모두 정 으로 나타났다. 한 애착불안에서

온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오 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계수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

드러났다. 이에 더해 오 라인 자기개방과 온라인 자기개방은 상호작용하여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

것이 확인되었다. 이러한 결과에 기 하여 연구의 의의와 제한 을 논의하 다.

주요어 : 애착불안, 애착회피, 온라인, 오 라인, 자기개방, 계의 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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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

공간이라는 새로운 사회 공간과 마주하게 되었

다.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 으로 언제 어디서나

인터넷에 속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공간이

우리의 삶에 미치는 향력이 증 되고 있

다.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는 다양한

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과 만나기 해 인

터넷을 사용하는 비 이 큰 것으로 보인다. 실

제로 인터넷 사용 양상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

에서 인터넷 사용에 있어 사회 상호작용의 동

기가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

(박수호, 2011; Gross, 2004). 한 지난 십 년 간

의 축 된 연구 결과들은 인터넷을 사용한 의

사소통이 이용자들의 삶에 요한 역이 되

었음을 시사한다(Gemmill & Peterson, 2006;

Subrahmanyam & Greenfield, 2008). 이처럼 온라인

공간은 기존의 삶의 역, 특히 통 인 인

계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

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.

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사회활동의 장으로 떠

오르면서 기존의 오 라인 장면에서 행해졌던

인 계 연구들이 온라인으로 그 역을 확장

해가고 있다. 지 까지 인 계 연구들은 계

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,

계를 변화시키는 인 계 행동은 무엇인지

그리고 개인의 특성이 어떻게 인 계 행동을

형성하는지 등에 주목해왔다. 그리고 온라인이

라는 에 없던 새로운 인 계의 장이 사회

상호작용에 어떤 향을 미칠 지에 한 연구들

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. 를 들어,

사회 불안(Valkenburg & Peter, 2007b), 성격특성

(Amichai-Hamburger, Wainapel, & Fox, 2002; Kraut

et al., 2002), 외로움(Morahan-Martin & Schumacher,

2003)과 같은 개인차특성은 오 라인에서 뿐만

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개인의 행동변화를

야기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

다. 한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(Valkenburg &

Peter, 2007b)이나 계유지행동(Rabby, 2007)

는 상 에게 칭찬하고 호감을 표 하는 행동

(Wright, 2004)과 같은 인 계 행동이 계의

질이나 친 감에 향을 주는 지가 탐구되었다.

그러나 인간 행동의 근간을 형성하는 수많은 개

인 변인 에 여 히 제한 인 개인변인만이 연

구되었으며, 온라인에서의 인 계 행동이 오

라인에서의 인 계 행동과 어떤 연 성이

있는지에 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

다. 즉, 지 까지의 부분 연구에서는 주로 온

라인에서의 인 계행동을 오 라인 인 계

행동과 별개로 연구함으로써 온라인과 오 라인

에서 계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, 다르다면

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, 그리고 온라인

과 오 라인에서의 계행동이 각각 혹은 함께

인 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폭넓게 다루

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.

애착성향은 인간행동, 특히 인 계 행동에

지 한 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이며(Bowlby,

1976) 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성향이

인 계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해 연구

해왔다(Ainsworth, Blehar, Waters, & Wall, 1979;

Baumeister & Leary, 1995; Mikulincer, 1998). 그러

나 기존의 연구들은 통 인 인 계 상황,

즉 면 면 의사소통 상황만을 살펴봤기 때문에

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애착성향이 어떻

게 발 될 것인가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

것으로 보인다. 애착성향이 온라인에서는 계

행동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며, 이것이 계의

질에 어떤 향을 알아보는 것은 인 계 행동

의 형성과 유지에 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

할 수 있을 것이다.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

계 행동 자기개방(self-disclosure)이 친 감 발

달과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에 기반

하여(Laurenceau, Barrett, & Pietromonaco, 1998;

Manne et al., 2004; Sprecher & Hendrick, 2004; 박

성복 & 황하성, 2007) 의사소통 행동 자기개

방 행동에 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 다. 지

까지 애착과 자기개방에 한 선행연구들은

안정애착과 불안애착의 경우 자기개방을 높이고

회피애착의 경우 자기개방을 낮추는 경향이 있



이서 ․양은주․권정혜 / 애착성향이 계의 질에 미치는 향: 온/오 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를 심으로

- 109 -

음을 제시했다(Keelan, Dion, & Dion, 1998;

Mikulincer & Nachshon, 1991; 박선주, 2010). 본

연구에서는 애착성향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이

러한 향이 온라인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하

고자 했다.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

지는 인 계 활동은 기존 면 면 계에 바

탕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(Gross, 2004;

Subrahmanyam, Reich, Waechter, & Espinoza, 2008;

Valkenburg & Peter, 2007a, 2007b)을 바탕으로 온

라인 공간에서의 사회 상호작용이 면 면

인 계와 분리된 독립 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

기 인 계에 있으리라 가정했다.

Bowlby(1953, 1976)는 애착이 생애 기에 형

성되고 생애에 걸쳐 삶의 다양한 역에서

지속 으로 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안했다.

여기서 애착이란 생득 인 심리생물학 시스템

으로, 개인으로 하여 자신을 험이나 스트

스로부터 보호하기 해 요한 타인( 를 들면,

부모)과의 근 성을 유지하게 만든다. 생의 기

부터 시작된 양육자와의 계경험이 지속 으로

반복되면서,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한 모델을

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. 애착유형을 나 는

기의 연구에서 Ainsworth, Blehar, Waters와 Wall

(1979)는 아동이 낯선 상황에서 애착 상과 분리

되었을 때 반응을 바탕으로 애착을 안정(secure),

회피(avoidant), 불안-양가(anxious-ambivalent) 유형

으로 분류하 다. 이후 Brennan, Clark과 Shaver

(1998)은 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두 가지 차원으

로 설명했다. 애착 회피는 계에 한 불신과

의존성으로 인해 독립성이 침해될까 두려워하며

감정 으로 거리를 두게 만든다. 반면 애착 불

안은 애착 상이 필요할 때 곁에 없을 것이라

는 두려움과 애착 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

려지는 것에 한 공포와 련이 있다.

이처럼 애착성향에 따라 애착 상에게 느끼

는 감정과 계에 한 략이 달라지는 것은

애착성향이 인 계의 동기, 타인과의 상호작

용에서 느끼는 주 인 경험, 계에서의 행동

그리고 결과 으로 계의 질에 다르게 향을

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다이어리 기법을 사

용해 애착성향에 따른 사회 활동의 차이를 본

Tidwell, Reis와 Shaver(1996)의 연구는 애착성향(안

정, 불안, 회피)에 따라 계에서 느끼는 친 감,

정/부정 정서, 상 에 따라 하는 비 이

다를 수 있다고 보고하 다. 이 연구에 따르면

회피애착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애착이나

불안애착에 비해 계에서 친 감을 더 게 경

험하고, 계를 진하려는 행동( 를 들면, 자

기개방)을 더 게 했으며 높은 부정 인 정서

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불안애착의 경우

회피애착에 비해 계에서 더 높은 정 정서와

친 감을 경험했으며, 계 진 행동도 더 많

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이들은 계

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기복이 회피애착과 안

정애착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불안애

착인 사람들이 상 가 주는 단서에 더 민감하게

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했다. 이처럼 애착성향에

따라 사회 상호작용을 하는 동기와 그 안에서

하는 행동과 경험이 달라지는 것은 계의 질에

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데, 실제로 많은 경험

연구들이 애착성향이 계의 질과 련이 있다

고 보고했다(Collins & Read, 1990; Feeney &

Noller, 1990; Keelan et al., 1998; Stackert & Bursik,

2003). 지 까지 축 된 선행연구들은 애착성향

이 사회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에 향을 미친

다는 것을 시사한다.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

서는 애착성향이 계의 질에 향을 미칠 수

있는 요한 계 행동, 즉 자기개방에 향을

미칠 것이라고 상정하고, 애착성향이 자기개방

을 거쳐 계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

하 다.

Derlega와 Grzelak(1979)는 자기개방을 “개인

인 상태, 특성, 과거의 사건, 미래의 계획 등

을 포함하는 자신에 한 정보를 교환하는

것” (p.152)라고 정의했다. 자기개방에 한 경험

연구들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상 에게 밝

히는 것이 계를 맺고 친 감을 형성하는 데

기본 인 과정이라고 시사한다(Altman & Taylor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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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3; Reis & Shaver, 1988). Reis와 Shaver(1988)가

제안한 친 감 모형에서도 자기개방은 친 감을

형성하는 데 필수 인 요소로 꼽히는데, 이 모

형에 따르면 계에서 친 감이 발달하기 해

서는 화자가 자신의 정보, 감정, 생각, 상 에

한 느낌을 표 (자기개방)하고, 청자가 여기에

해 정 으로 반응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느

낌(지각된 반응)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

다. 이 모형은 Laurenceau, Barrett와 Pietromonaco

(1998)의 연구에 의해 경험 으로 지지되었는데,

이들 연구에서는 사회 작용에서의 자기개방, 상

방의 개방 수 , 친 도 등을 일기 형식으로

조사하 다. 이 연구 결과 자신의 정보를 개방

하고 상 의 반응성과 자기개방을 경험한 것이

친 감의 경험과 하게 연 되어 있다는 사

실이 확인 다.

자기개방은 개인이 처한 상황 맥락에 따라

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(Archer, 1979; Solano,

Batten, & Parish, 1982), 자기개방에 한 의지와

능력의 개인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

을 것이다(Mikulincer & Nachshon, 1991). 인 계

내에서 친 감에 한 욕구 상호작용의 목

이 애착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면, 자기개방 한

애착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리라 가정해볼 수

있다. 실제로 Mikulincer와 Nashon(1991)의 연구에

서는 애착 유형이 자기 개방과 련이 있다는

것을 경험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. 이 연구 결

과에 따르면 안정애착인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

작용에서 친 해지려고 하는 목 이 있기 때문

에 회피애착보다 더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이들은 상 방의 자기개방에 반응

으로 행동했으며, 자신의 정보를 더 많이 개

방했고 낮은 자기개방을 하는 상 보다 높은 자

기개방을 하는 상 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선호

했다. 회피애착 성향은 사회 계에서 철수하

려고 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과

련이 있었고, 이러한 성향이 높은 이들은 친

한 자기개방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이들은 불안애착이나 안정애착을

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자기개방을 게 했으며,

높은 자기개방을 하는 화 상 를 불편하게 생

각했다. 반면 애착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

타인과 결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

높은 자기개방 행동을 보 다. 이들은 회피애착

성향인 사람들에 비해 자기 개방에 한 의지가

높았으며, 친 한 자기개방에 한 비가 안된

상 에까지 무분별하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

경향을 보 다.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

나타났는데 문 도움추구 상황에서 회피애착

과 자기개방의 계를 살펴본 박선주(2010)의 연

구에서도 회피애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개방이

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.

선행연구를 종합해보자면 애착회피 성향은

자기개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, 애

착불안 성향은 자기개방을 진하는 요인으로

작용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. 한 자기개

방이 계의 질 형성과 유지에 필수 인 요인이

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애착불안이 자기

개방을 높인다는 Mikulincer와 Nashon(1991)의 연

구결과는 자기개방이 애착불안과 계의 질을

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

정을 가능하게 한다.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

나아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장면에서 애착성향

이 어떻게 자기개방에 향을 것인지 함께

보고자 한다.

인터넷 사용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 공간이

사회활동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

있다는 것과 온라인 공간이 오 라인 공간과 구

분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은 기존의 오 라

인 장면에서 연구되었던 인 계 행동들이 온

라인 공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

한 심을 불러일으켰다. 온라인과 오 라인

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상에 해 다른 식으로

상호작용을 한다면 맥락이 인 계 행동에 어

떻게 향을 끼치는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

것이다. 온라인 의사소통이 오 라인 의사소통

과 다른 가장 단 인 는 온라인으로 의사소통

을 할 때는 시각 인 단서가 제한된다는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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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 가 하는 메시지는

텍스트 형식으로만 달될 뿐 비언어 인 정보

는 달되지 않는다. 한 인터넷에서 의사소통

을 할 때는 면 면 의사소통에서보다 즉각 인

답에 한 부담이 기 때문에 개인이 반응을

형성하는 데 있어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다.

즉,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

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(McKenna & Barch,

2000).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특징은 개인으로

하여 면 면 인 계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

게 만들 수 있다. 를 들어, Walther(1996)는 온

라인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면 면 상황과 비

교했을 때 좀 더 높은 수 의 감정과 정서를 표

하게 되는 상을 지 했다. 온라인 상황에서

는 시각 , 청각 , 사회 단서가 제한 으로

제시됨에 따라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이

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 하게 된다는 것이다.

개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

모습을 좀 더 주도 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고,

실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

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 가에 해서 덜

민감해진다. 결과 으로 온라인 상황에서는 사

인 자신의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면 면 상황

에서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. 온라인

의사소통과 자기개방, 우정의 계를 살펴본

Valkenburg와 Peter(2007b)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

30%가 친 한 정보를 개방하는 데 온라인으로

의사소통하는 것이 오 라인으로 하는 것보

다 더 효과 이라고 보고했다. 이러한 상은

Tidwell과 Walther(2006)의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는

데, 이 연구에서는 서로 모르는 개인들을 온라

인에서 만나게 했을 때 참가자들은 오 라인과

비교했을 때 더 친 한 질문과 깊은 수 의 자

기개방을 보 다.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온라

인 공간의 특성이 개인으로 하여 좀 더 편안

하게 자기개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시사

하고 있다.

높은 수 의 자기개방을 용이하게 하는 온라

인 공간의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Valkenburg와

Peter(2007b) 온라인 공간에서 친 한 자기개방이

기존의 친구 계의 질을 증진시킬 것이라는

진 가설(stimulation hypothesis)를 제안했다. 청소년

794명을 상으로 온라인 상호작용과 친구와의

친 감을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친구와

온라인 상호작용하는 것이 친 감을 상승시킨다

는 결과를 보 다. 참가자 30%는 친 한 자

기 개방을 할 때 온라인이 더 효율 이라고 응

답했는데, 이들은 그 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

들보다 기존의 친구들에게 더 큰 친 감을 느

다. 이러한 결과는 시각 단서가 제한되는 인

터넷 공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쉽

게 표 할 수 있게 만들고, 이러한 자기개방이

상호간의 호감과 신뢰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

할 수 있다. 인스턴트 메신 이용자들을 상

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은 온라인

채 방에서 자신의 비 과 사 인 사건을 다른

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자기노출 행동이 친

감과 정 인 상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

(박성복 & 황하성, 2007).

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에 한 연구는 개인

성향이 어떻게 자기개방 행동에 향을 미치

는 지로 확 되고 있다. 를 들어, Amichai-

Hamburger 등(2002)의 연구에서는 내향 인 사람

이 외향 인 사람에 비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

할 때 좀 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낸

다고 보고했다. 한 Valkenburg와 Peter(2007)의

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 지

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온라인으로 하는 의사소

통을 면 면 의사소통보다 더 선호하며, 화의

폭과 깊이를 발 시키는 데도 더 효과 이라고

응답하는 모습을 보 다. 선행연구를 바탕으로

애착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온라인 인

계 행동에 주목해볼 수 있다. 애착이론에 따르

면 애착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애착 상의 부재

나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기

때문에 애착 상으로부터의 유기와 거부에 한

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과활성화 정서 조

략(hyperactivation affect regulation strategy)을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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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하게 된다(Lopez & Brennan, 2000; Mikulincer et

al., 2003).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애착

상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 인 시각 단서들

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이러한 시각 단서가

제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변

화가 있으리라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. 이

와 더불어서 온라인에서는 체 으로 자기개방

수 이 높게 나타나는데, 타인으로부터 높은 수

의 친 한 자기개방을 경험하는 것은 애착불

안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으로부터

애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

(Worthy, Gary, & Kahn, 1969). 따라서 이러한 신

호가 거부에 한 공포를 여 수 있고 결과

으로 더 높은 수 의 자기개방을 가능하게 할

수 있다.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

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애착불

안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면 면 상

황에서보다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

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.

애착성향이 자기개방에 어떻게 향을 미치

는지, 자기개방 행동이 계의 질을 어떻게 변

화시키는 지를 알아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

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 라인 자기개방이 어떻

게 상호작용하면서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

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했다. 온라인 세계와 오

라인 세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간이라

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

있다. 를 들어, Subrahmanyama, Reis와 Waechter

등(2008)의 연구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22%가 온

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친구와 면 면으로 만나

는 친구가 100% 일치한다고 응답했으며, 평균

으로 면 면 친구와 온라인 친구가

49% 정도 겹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 그러나 이

들 연구에서는 단순히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

만나는 상이 겹치는 것만을 언 했을 뿐 동일

한 한 계행동이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어

떻게 달라지는 지는 탐색해보지 않았다. 온

라인에서의 인 계 행동을 다룬 다른 기존의

연구들은 온라인 공간만을 독립 으로 연구했기

때문에 동일한 표본이 오 라인 공간에서는 어

떻게 행동하는 지에 한 직 인 비교나, 온

라인 행동이 오 라인 인 계 행동에 어떤

향을 미치는지 구체 인 기제를 확인할 수가 없

었다. 이러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

라인 공간에서 인 계를 맺는 상이 상당 부

분 복되며, 필연 으로 온라인에서의 인

계 행동과 오 라인에서의 인 계 행동이 함

께 계의 질에 향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

과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. 이러한 한계를

극복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면 면 상황과 온

라인 상황 각각에서 자기개방이 어떻게 일어나

는지를 살펴보고,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

는지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.

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애

착회피와 애착불안,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의

자기개방, 계의 질이 어떠한 구조 계

경로를 갖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. 본 연구

에서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자기개방 수 에

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, 자기개방이 애

착성향과 계의 질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았다.

그림 1. 이론 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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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더해 오 라인에서의 자기 개방 행동과 온

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계

의 질에 향을 것으로 가정하 다. 본 연구

의 이론 모형은 그림 1과 같다.

방 법

연구 상

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온라인 인 계

를 알아보기 하여 덩이 표집(snow bowling

sampling)을 통하여 제주 지역을 제외한 국의

지역 인구분포 비율에 맞춰 서울, 경기, 강원,

충청, 라, 경상 지역의 20-30 를 상으로 설

문을 실시하 다. 모집된 연구 상자 집단에게

설문조사 내용에 해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사

람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. 각 지역에 거

주 인 연구자의 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설

문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고, 우편으로 설문과

연구동의서를 발송하 다. 연구참여자들은 설문

과 동의서를 작성하여 반송용 투에 넣어 연구

자에게 발송하 다. 총 1200부의 설문지를 수합

하 으나 미응답 문항이 무 많거나 모든 답을

다 하나로 기입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

지를 제하고 총 1051부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

었다.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20 593명,

30 458명으로 총 1,051명이며, 이들의 평균 연

령은 27.62세, 표 편차는 5.72이었다. 성별은 남

성이 468명(54.6%), 여성 564(44.5%), 성별을 밝히

지 않은 응답자가 19명(0.9%)이었다. 혼인 상태

는 미혼이 772명(73.55)이고, 기혼이 273명(26%)

이었으며, 그 외 사별, 이혼 등의 기타에 해당하

는 사람이 4명(0.4%)이었다. 그 외 연구 상자

구분 N (%) 구분 N (%) 구분

학력

학원 이상 265 (25.2%)

인터넷

사용

기간

1년 미만 2 (0.2%)

고등학교 졸업 40 (3.8%) 3~5년 14 (1.3%)

학교 졸업 4 (0.4%) 5~7년 42 (4%)

기타 2 (0.2%) 7년 이상 971 (92.4%)

경제

수

상 15 (1.4%)

인터넷

(SNS)

사용

빈도

하루 수시 683 (65%)

상 127 (12.1%) 하루에 1회 이상 268 (25.5%)

563 (53.6%) 2~3일에 1회 이상 61 (5.8%)

하 281 (26.7%) 1주일에 1회 이상 22 (2.1%)

하 61 (5.8%) 한 달에 1회 이상 3 (0.3%)

직업

학생 483 (46%)

인터넷

(SNS)

사용

시간

0~1시간 131 (12.5%)

문직 233 (22.2%)
1~3시간 486 (46.2%)

사무직 141 (13.4%,)
3~5시간 218 (20.7%)

서비스직 52 (4.9%)
5~7시간 99 (9.4%)

업주부 36 (3.4%)

7~9시간 67 (6.4 %)
기타 44 (4.3%)

10시간 이상 34 (3.2%)무직 27 (2.6%)

표 1. 인구통계학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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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인구 통계학 정보와 인터넷 매체 유형별

사용 강도에 한 정보는 표 1과 표 2에 각각

제시하 다.

측정도구

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, 자기개방의 폭과 깊

이, 계의 질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 으

며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, 계의 질을 측정하

는 설문에서는 응답자들은 아주 가깝다고 생각

되는 사람들과 온라인과 오 라인 각각의 상황

에서 이루어지는 / 화에 한 것이라고 제

시했다.

애착 유형(Self-Report Measures of Adult

Attachment)

성인애착을 측정하기 해서 Brennan 외(2000)

이 개발한 친 계 경험 검사 개정 (ECR-R)을

김성 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박지선(2008)

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

다. 7 리커르트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

어 있으며, 18문항(문항 : ‘다른 사람과 지나치

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.’)은 애

착 회피를 측정하고, 18문항(문항 : ‘다른 사람

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.’)은 애

착 불안을 측정한다. 체 수의 범 는 애착

회피와 애착 불안 각각에서 18-126 이며, 수

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

이다.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 모두에서 수가

낮은 개인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

로 해석할 수 있다.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

착회피의 내 합치도는 각각 .91, .83이었다.

계의 질(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)

계의 질을 측정하기 하여 Furman과

Buhrmester(1985)가 개발한 척도를 한종혜(1994)가

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. 총 10개의 소항목

에서 본 연구에서는, ‘우의, 립, 조력, 만족, 친

, 보살피기, 애정, 인정, 결속력’의 9개 소 항

목을 사용하 다. 각 소 항목은 각각 3문항으로

구성되어 있다. 질문들은 자신과 아주 가까운

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계에서 어떤 계

의 질을 경험하는 지에 한 질문을 포함하고

있다( 를 들어, ‘상 방과의 계를 얼마나 만

족스러워 합니까?’). 원 문항에서는 5 척도로

구성되어있으나, 본 연구에서는 1 =’ ’부터

4 =’매우 많이’의 4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

사용하 다.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.93이었

다.

자기개방(Perceived breadth and depth of online

communication)

Peter와 Valkenburg(2006)가 인터넷 상황에서의

자기개방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기 해 고안한

질문지를 번안한 것으로, 총 9개의 문항, 4 리

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. 본 연구의 설문

지는 면 면 상황에서의 자기개방도 함께 묻기

해 인터넷 상황이라고 제시된 본 척도의 문항

에서 ‘인터넷 상황’이라는 조건을 빼고 사용하

다.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은 지각된 심폭

(perceived breadth)을 측정하기 한 질문이며(문

항 : ‘다양한 주제를 쉽게 이야기 한다,’ ‘새로

운 정보를 듣는다.’), 5번부터 9번까지의 문항은

계의 깊이(depth of online communication)를 측

정하는 문항(문항 : ‘비 을 쉽게 이야기 한다,’

‘내 감정을 쉽게 이야기 한다.’)으로 되어있다.

각 질문에 한 답은 1 ( )부터 4 (매우)

까지이며, 수분포는 9 에서 360 으로 수

가 높을수록 폭넓고 깊은 수 의 자기 개방을

나타낸다. 본 연구에서 체 질문지의 내 합

치도는 .88이었고, 자기개방의 폭과 깊이를 묻는

하 척도의 내척합치도는 각각 .83, .88으로 나

타났다.

결 과

주요 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들간 성차가 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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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. 분석결과 애착회피, 애

착불안, 온라인 자기개방, 계의 질 변인들 모

두에 있어 유의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(표

2). 따라서 이후의 모든 분석에 남녀를 구분하지

않고 함께 분석하 다.

주요 변인 간 상

표 2에 주요 변인 간의 상 을 제시하 다.

애착회피는 온라인 자기개방, 오 라인 자기개

방, 그리고 계의 질과 모두와 유의한 부 상

을 보 다. 애착불안은 온라인 자기개방과 정

상 이 유의했으며 계의 질과는 부 상

이 유의했고, 오 라인 자기개방과의 상 은 유

의하지 않았다. 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 라

인 자기개방 모두 계의 질과 유의한 정 상

을 보 다.

연구모형 합도

본 연구에서 가정된 경로모형의 성을 평

가하기 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합

도 평가 지수의 기 이 확립된 RMSEA, NFI,

TLI, CFI를 사용하 다. NFI, TLI, CFI 경우 일반

으로 .90이상이면 모형의 합도가 좋은 것으

로 본다. RMSEA는 .05 이하이면 합도가 좋은

모형 .08이하이면 한 모형, .10이상이면 나

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(홍세희, 2000). 분석

결과 합도 지수들은 모두 한 수 의 범

의 해당하여 합한 모형임을 나타내었다. χ2

=5.717(df=2), p=.057, NFI=993, TLI=.954, CFI

=.996, RMSEA=.042.

연구모형의 경로분석

애착불안, 애착회피, 온라인/오 라인 자기개

방, 계의 질의 계를 알아보기 한 경로 모

형을 분석해 보았다. 모형에서 가정한 경로들의

경로계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.

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것과 같이 애착회피는

온라인 자기개방과 오 라인 자기개방에 부정

인 향을 미치고, 애착불안은 온라인 자기개방

과 오 라인 자기개방에 정 으로 향을 미치

는 것이 확인되었다.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

계의 질로 가는 직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 라인 자기

개방이 계의 질로 가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

다. 특기할만한 은 애착불안이 계의 질로

가는 직 경로는 부 이었으나 자기개방을 거

쳐 계의 질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나타났다

는 이다. 마지막으로 온라인 자기개방과 오

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이 계의 질에 이르

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.

본 연구에 의해 지지된 경로모형에서 애착불

안과 온라인/오 라인 자기개방, 애착회피와 온

라인/오 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를 직 검

증하기 해 Sobel(1982)의 공식을 용해 보았

다. 그 결과 애착회피와 계의 질 사이에 온라

1. 2. 3. 4. 5.

1. 애착회피 1

2. 애착불안 .50** 1

3. 온라인 자기개방 -.15** .07* 1

4. 오 라인 자기개방 -.23** -.04 .36** 1

5. 계의 질 -.28** -.15** .33** .44** 1

*p<.05. **p<.01.

표 2. 주요변인들 상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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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Zab=5.172, p<.01와 오

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Zab=6.69, p<.001가

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애착불안과 계의 질

의 계에서도 온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과

Zab=5.264, p<.01와 오 라인 자기개방의 매개효

과 Zab=3.046, p<.01,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

　 　 　 B ß S.E t

애착회피 → 온라인 자기개방 -.116 -.254 .016 -7.191***

애착회피 → 오 라인 자기개방 -.124 -.291 .015 -8.196***

애착불안 → 온라인 자기개방 .072 .208 .012 5.911***

애착불안 → 오 라인 자기개방 .038 .118 .012 3.338***

온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.412 .222 .055 7.444***

오 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.680 .344 .059 11.570***

온라인 자기개방*오 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-1.152 -.136 .236 -4.879***

애착회피 → 계의 질 -.095 -.113 .028 -3.413***

애착불안 → 계의 질 -.065 -.101 .021 -3.146**

** p<.01. ***p<.001.

표 3. 경로계수 표 화계수

그림 2. 통계 모형

　 　 　 　 　 간 효과 Sobel test Z

애착회피 → 온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-.065 5.17**

애착회피 → 오 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-.085 6.69***

애착불안 → 온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.046 5.26**

애착불안 → 오 라인 자기개방 → 계의 질 .041 3.05**

** p<.01. ***p<.001

표 4. 간 경로 유의미성 검증결과 Sobel te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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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(표 4).

애착불안에서 온라인/오 라인 자기개방으

로 가는 경로를 비교한 결과, 애착 불안이 온라

인 자기개방과 오 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

로를 고정한 모형과 그 지 않은 모형간의 유의

한 차이가 나타났다(표 6). 따라서 애착불안이

온라인 자기개방과 오 라인 자기개방으로 가는

경로가 같다는 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, 이 두

경로 간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

있다. 즉, 애착불안은 오 라인 자기개방 보다

온라인의 자기개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

석할 수 있다. 이것은 애착불안 성향을 가진 사

람들이 오 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더 자기개

방을 많이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

한다.

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자기개방을 거쳐

계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 효과, 간 효

과를 살펴보았을 때도, 애착회피의 경우는 직

효과와 간 효과가 모두 부 으로 나타났으며

결과 으로 계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도 부

으로 나타났다. 반면 애착불안의 경우 직 효과

는 부 으로 나타났지만 간 효과는 정 으로

나타났다. 따라서 애착불안이 계의 질에 미치

는 총 효과에서는 두 효과가 서로 상쇄하는 결

과가 나타났다.

마지막으로 계의 질에 한 온라인 자기개

방과 오 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

의한 것으로 나와서 이 효과에 해 살펴보았

다. 그 결과 매개변수인 오 라인 자기개방이

친 감에 향을 때 온라인 자기개방이 조

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. 그 양상을 시각 으로

나타낸 그래 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.

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과 오 라인

모두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경우에 친 감

Model NpAR CMIN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

비제약모형 25 5.717 2 0.954 0.996 0.042 ∆DF ∆χ₂

경로제약모형 24 11.692 3 0.928 0.99 0.053 1 5.975**

표 5. 비제약모형과 경로제약모형의 비교

　

애착불안

합계

애착회피

합계

계유지

상호작용

오 라인

자기개방

합계

온라인

자기개방

합계

표 화

총효과

오 라인 자기개방 합계 .11 -.29 - - -

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.20 -.26 - - -

계의 질 -.01 -.27 -.10 .34 .21

표 화

직 효과

오 라인 자기개방 합계 .11 -.29 - - -

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.20 -.26 - - -

계의 질 -.09 -.12 -.10 .34 .21

표 화

간 효과

오 라인 자기개방 합계 - - - - -

온라인 자기개방 합계 - - - - -

계의 질 .08 -.15 - - -

표 6. 효과분해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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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이 가장 높았고, 오 라인과 온라인 모두에

서 자기개방을 게 하는 경우에 친 감이 가장

낮게 나타났다. 오 라인에서 자기개방을

게 할 때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하면 친 감이

증가했다. 즉, 오 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할

때는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친 감에 큰

향을 주지 않았지만, 오 라인에서 자기개방이

낮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

는 것이 친 감을 높이는데 정 으로 작용할

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논 의

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자기개방을 매개하여

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를 온라인과 오 라인

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악하고자 하 고, 이와

더불어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이 어

떻게 상호작용하여 계의 질을 변화시키는지

살펴보고자 했다. 연구결과, 애착성향이 온라인

과 오 라인에서의 자기개방을 거쳐 계의 질

에 이르는 경로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밝 졌다.

Mikulincer와 Nashon(1991)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

로 본 연구에서도 애착성향에 따라 자기개방 행

동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 확인되었다. 애착

회피 성향이 강해질수록 온라인과 오 라인 모

두 자기개방을 덜 하게 만들었고, 반 로 애착

불안은 강해질수록 자기개방을 증진시켰다. 온

라인과 오 라인 모두에서 애착성향에 따른 자

기개방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은 온라인 공간

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 라인

공간에서 보 던 개인의 행동패턴이 온라인에서

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. 처음에 가정했

던 것과 같이 자기개방은 애착과 계의 질을

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, 애착회피 성향

의 경우 온라인과 오 라인 모두에서 자신의 생

각과 감정을 표 하는 것을 억제하고, 결과 으

로 계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. 그러

나 애착불안의 경우 애착불안이 계의 질로 가

는 직 경로는 부 이었으나, 자기개방을 거쳐

계의 질로 가는 경로는 정 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애착불안 성향 그 자제로는 계의 질을

손상시킬 수 있는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

만, 이것이 자기개방을 진시키는 요인으로 작

용할 때에는 오히려 계의 질에 정 인 향

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자기개방과 계

의 질이라는 한 상 을 가지는 두 변인에

상반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, 애착불

안에 한 기존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

그림 2. 계의 질과 오 라인 자긱개방에서 온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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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. 즉 애착불안이 계질에 부정 인

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(e.g. Collins &

Read, 1990; Feeney & Noller, 1990; Stackert &

Bursik, 2003)과 일치하는 결과이면서, 동시에 애

착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계에서 느끼는 불안

을 타인과의 착된 계를 통해 해소하고자 증

가된 자기개방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도

일치한다(Mikulincer & Nachshon, 1991; Wei et al.,

2005). 지 까지 애착과 자기개방, 애착과 계

의 질을 각각 다룬 연구만 있었을 뿐 이 셋을

함께 보는 연구는 드물었다. 애착과 계의 질

을 다룬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애착불안은

계의 질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

주되어 왔다(Anders & Tucker, 2000; Keelan et al.,

1998; Tidwell, Reis, & Shaver, 1996). 그러나 이번

연구에서는 애착불안 성향이 자신의 감정과 생

각을 상 에게 표 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

할 때 자기개방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인 계

맥락에서 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도

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.

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

성향이 자기개방에 미치는 향은 온라인과 오

라인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보 다. 이러한 결

과는 오 라인 공간에서 보 던 개인의 특성이

온라인 공간에서의 인 계에서도 비슷하게 작

용함을 시사한다. 그러나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

사람들은 오 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의 자기

개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, 이

것은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이 애착불안 성향인

사람으로 하여 더 편하게 자기개방을 할 수

있게 만든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

다. 즉, 의사소통에서 비언어 인 단서가 제한되

는 온라인 상황에서는 상 가 비추는 부정 인

단서를 지각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착

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면 면 상황에

비해 더 편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 에게

표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결

과는 면 면 의사소통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사

람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을 더 효율 이라고

느끼고 더 편하게 자기개방을 한다는 기존의

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.(Amichai-Hamburger et

al., 2002; Valkenburg & Peter, 2007b). 본 연구의

결과는 온라인인지 오 라인인지 맥락에 따라

자기개방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더 민감하게

향을 받는 개인 변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온라

인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개인변인이 계행동에

미치는 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

다. 한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은 애착불안 성

향이 있는 개인의 과활성화 조 략이 활성화

되는 것을 완화시키고, 이로 인해 온라인 공간

이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 한 사

람들과 좀 더 편하게 자기 자신의 사 인 정보

와 감정들을 나 수 있는 안 인 사교 공간

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.

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 라인 인 계가

복되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서 이 지는

인 계 행동은 서로 하게 련을 맺으며

계의 질에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했었다. 본

연구의 결과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과

오 라인 자기개방은 계의 질에 상호작용하며

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사람들

이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면 면 상황에서 자

기개방을 많이 하는 경우 계의 질이 좋은 것

으로 나타났는데, 이것은 자기개방과 친 감에

한 기존의 연구결과들, 즉 자기개방을 많이

할수록 계의 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들과 일치

하는 것이었다.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

은 오 라인 자기개방의 수 이 동일할 때, 온

라인에서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

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계의 질이 양호한 것

으로 나타난 것이다. 이러한 상은 온라인에서

친 한 자기개방을 하는 것이 기존의 인 계

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진가설을 지지하

는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

있다(Pornsakulvanich, Haridakis, & Rubin, 2008;

Valkenburg & Peter, 2007b). 결국 다른 사람들과

계를 발 시키기 해서는 자신의 사 인 정

보를 나 는 것이 요한데, 인터넷이 자기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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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로 활용되어

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 인 역할을 하

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에 더해

오 라인에서 높은 자기개방을 보일 때보다 낮

은 자기개방을 보일 때 온라인 자기개방 수 에

따라 계의 질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찰되

었다. 이런 결과는 사회보상가설을 지지하는 것

으로 볼 수 있는데, 면 면에서 자신의 사 인

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온라인을 자

기개방의 도구로 사용할 때 친 한 사람들과의

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

다.

지 까지 진가설이나 사회보상가설을 다뤘

던 연구들은 면 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고

려하지 않고 온라인 자기개방이 계의 질에

정 인 향을 다는 결과만 가지고 온라인 활

동이 오 라인 인 계에 향을 것이라고

주장하는 것이 부분이었다. 이러한 연구방식

은 오 라인에서의 자기개방 행동이 계의 질

에 미치는 강력한 향력을 간과했다는 에서

그 한계가 있었다.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방이라

는 하나의 계행동이 온라인과 오 라인 맥락

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 으로

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. 한

온라인 인 계 행동이 오 라인 인 계 행

동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계질에 향을 미칠

수 있음을 보여 으로써, 온라인/오 라인에서의

인 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 인

계에 있으며 서로에게 향을 주는 메커니즘

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로, 온라인에서

의 지각된 반응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데 있

다. 자기개방과 친 감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

자기개방 행동과 함께 이에 해 상 가 자신을

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친 감 증진

으로 연결된다고 한다(Reis & Shaver, 1988). 특히

면 면 의사소통에서는 상 방에 앞에 존재하는

것만으로도 상 가 자신에게 반응한다고 지각되

는 반면 온라인 의사소통에서는 상 의 반응을

지각하는 것이 의사사통에 요한 부분이다. 즉,

자기개방을 했을 때 상 가 얼마나 히 반응

해주느냐에 따라 이후의 추가 인 자기개방 행

동이 일어날지를 결정하고 계의 질이 달라지

게 된다.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

자기개방 행동과 함께 상 의 반응을 어떻게 지

각하는 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온라인 의사소통

행 에 한 좀 더 구체 인 이해를 할 수 있을

것이다. 한 본 연구는 횡단 자료에 기 하

기 때문에 애착불안이 자기개방을 진하는

동기로 작용할 때 계의 질에 정 인 향을

다는 결과의 장기 인 결과를 알 수 없다는

한계가 있다. 즉, 일시 으로는 애착불안 성향이

자기개방을 증가시켜 계의 질에 정 인

향을 수 있겠지만 장기 으로 봤을 때도

정 인 향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한 답

은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없었다. 애착불안

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자기개방이 때로 부

할 정도로 높은 수 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

(Mikulincer & Nashon, 1991) 고려했을 때 애착불

안 성향이 진시킨 자기개방이 계의 질에 장

기 으로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에 한 추가

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본 연구에서는

개인의 자기개방 행동이 개인의 성향과 더불어

온라인과 오 라인의 맥락의 향을 받을 것이

라 가정하고 진행되었다. 자기개방이 일어나는

맥락과 개인의 성향은 혼재되어 서로 상호작용

할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, 앞으로의 연

구에서 개인요인과 맥락요인의 구분을 가능하게

하는 설계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. 다른 한

계 으로는 표집의 표성이 부족하다는 을

들 수 있다. 덩이 표집으로 인하여 설문에 참

가한 응답자 부분이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

하는 연령 인 20~30 에 몰려있고, 최종학력도

졸 이상이 95%에 육박하여 본 연구 결과가

성인 반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한

것으로 보인다.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들은 온라

인에서 자기개방을 하는 매체( 를 들어, 일 일

채 인지,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지), 인터넷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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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하는 동기, 자기개방을 하는 목 등도 온

라인에서의 의사소통에 향을 수 있는 요

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(Blais, Craig,

Pepler, & Connolly, 2008; Pornsakulvanich, Haridakis,

& Rubin, 2008).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

변인들까지 통합해서 고려한다면 개인 성향이

온라인 인 계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좀 더

명확하게 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.

이러한 한계 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

착불안 성향이 계의 질에 정 인 향을 미

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, 온라인

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사회 상호작용

행동에 향을 수 있는 개인변인을 탐색했다

는 , 그리고 온라인과 오 라인의 인 계

행동이 서로 유기 인 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

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. 특히 인터넷 사

용에 한 부분의 국내연구가 인터넷 독이

라는 부정 인 면에만 편향되어 있다는 을 고

려했을 때, 이번 연구는 온라인 공간이 사람과

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기능

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서 온라인 공간에

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. 만약 온라인 공

간이 오 라인 인 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

활동의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오

라인 인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

한 안 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

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. 한 애착성향에 따

라 자기개방이 달라지고 이것이 계의 질에도

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담장면에서

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를 보이는 내담자들의

인 계를 돕는데 귀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

으로 보인다. 즉 애착불안 성향이 있는 내담자

들을 상담할 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개방을

하는지 면 히 살펴보고, 이에 따라 인 계가

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

인 계가 개선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

다. 한 시각 단서가 제한되고 거부에 한

두려움이 덜 자극되는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

인 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 한

이들은 상담 장면에서도 자신의 정보를 상담자

에게 더 솔직하게 개방할 가능성이 높으며, 더

빨리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

기 해볼 수 있다. 반면 애착회피를 보이는 내

담자의 경우 자신의 사 인 정보를 개방하기 어

려워하는 것이 인 계에 어떤 향을 미칠지

에 해 다루어볼 수 있을 것이다. 이들은 한

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상담자에

게 표 하고 개방하는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

좋은 상담 계를 형성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

걸릴 것이다. 따라서 내담자의 애착성향이 상담

자와의 계 인 계에 미치는 향을 고려

할 때 자기개방 행동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

면 좀 더 나은 인 계를 이루는 길을 찾을 수

있을 것이다.

본 연구에서는 인간 행동의 근간을 형성하는

애착이라는 개인 변인이 오 라인과 온라인에서

의 사회 상호작용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살펴

봤으며, 온라인에서의 인 계 행동이 오 라

인에서의 그것과 어떤 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

하 다. 한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개인이 상

호작용 하는 방식이 다른지, 다르다면 그 차이

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, 그리고 온라인과 오

라인에서의 계행동이 각각 그리고 함께

인 계에 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혔다는데 의

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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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w attachment style affacts relational quality?:

The interaction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self-disclosure

Seo Hyeon Lee Eun Joo Yang Jung Hye Kwon

Korea University

The emergence of Internet introduces a new social space for building and developing relationships. The aim of

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elf-disclosure in offline and online spaces in the relationship

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the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self-disclosure in online

space in influencing the mediation. Based on previous studies, we hypothesized a path model in which

online/offline self-disclosure mediated attachment styles and the relationship quality. In addition, the model

included the interacting effects of online and offline self-disclosures on the relational quality. A total of 1051

participants (males 44.5%, females 54.6%, unspecified 0.09%) were included with an age range between 20

and 39. participants completed self-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styles, perceived breadth and depth of

online and offline communication, and relationship quality. Results supported the mediation effects of

self-disclosures in offline and online spa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the relational

quality. path coefficients of avoidant attachment style with both online and offline self-disclosures were

negative, while path coefficients of anxiety attachment style with both self-disclosures were positive. In addition,

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tyle and online self-disclosure was stronger than that between anxiety style

and offline self-disclosure. Finally, the moderating effect of online self-disclos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

offline self-disclosure and the relationship quality was significant.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

discussed.

Key words : attachment anxiety, attachment avoidance, online, offline, self-disclosure, relational quality


